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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대노총, 최저임위원회 위원 인선 철회 촉구





��������KT노동조합은 5월 13일(월)부터 17일(금)까지 구내식당, 작업복, 복무 분야 등에 대한 노사합동 실태조사를 실시한다. ��이는 권역별 현장방문을 통한 각 분야 운영실태 점검 및 부적정/미비 사항 등을 개선하고, 해당 분야의 고충 및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향후 제도 개선 포인트를 발굴하기 위한 것이다. ��KT노사는 이를 위해 총 6명이 2개조로 나뉘어 광주, 부산 등 전국 사옥을 돌며 각 항목을 점검 하고 지부장·기관담당자와의 간담회도 진행할 예정 이다. ��구내식당 관련해서는 위생 점검과 시설의 노후도 확인은 물론 식수인원, 품질 및 단가 등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, 보조비 지원 비품 현황도 체크 한다. �작업복은 구형작업복, 미지급 대상자 착용 등 부정적 착용 현황, A/S 현황을 점검하고 총량자율 근무제, PC-OFF제 사용자 고충 개선의견 등 복무 분야의 실태조사도 병행한다. ��노동조합은 이와 같이 수시 실태조사를 통해 현장에 기반한 각 분야의 합리적인 제도 운영 및 개선책 마련에 힘을 쏟을 방침이다.   ��○ 일정 : 2024년 5월12일(일) ~ 14일(화) �        / 5월16일(목) ~ 17일(금)�○ 인원 : 복지기획국장 외 총 6명 2개조로 운영�○ 대상 : 전남 광주 사옥 등 총 19개 사옥����고용노동부가 오는 14일부터 2027년 5월까지 최저임금 심의에 참여할 제13대 최저임금위 원회 위원 인선을 발표하자 양대 노총이 임명 철회를 촉구 했다. ��노동계는 공익위원에 포함된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를 정면으로 문제 삼으며 “권 교수는 장시간 노동시간, 직무성과급 임금체계 도입에 앞장섰다"고 주장했다.��한편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할 첫 전원회의가 1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1만원을 넘어설 수 있을지 여부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. 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











노사합동 실태조사 실시�구내식당/작업복/복무 분야 등 현장 운영실태 점검 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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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5월 13일 (월)








